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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발 앞서 활동 계획하기

학생부종합전형은 숫자로 결정된 상한선을 뚫고 더 

높은 곳을 꿈꿀 수 있는 전형이다. 무궁무진한 가능

성이 있지만 양날의 검이다. 이 검을 쥐고 자기 객관

화에 실패해 개미지옥에 들어갈 수도, 짜릿한 성공

담을 늘어놓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.

내가 종합전형에 주력했던 이유는 버티기에 자신 

있었기 때문이다. 거대한 바위를 깨뜨릴 재주는 없

지만 매일 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움푹 파이게 만들 

수는 있었다. 자기소개서는 더 이상 대학 입시에 반

영되지 않지만 대신 나를 잘 보여줄 학생부가 필요

하다. 

이를 위해 나는 ‘기록’보다 ‘설계’에 방점을 찍었다. 

사전에 달성해야 할 업적을 정해두고 이를 성취하

려고 노력했다. 나는 방학 때 계획표를 짜고 방학마

다 업데이트된 학생부를 출력해 내용을 확인했다. 1

년간 얼굴을 맞대고 지낸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는

지 감상하기 위함이 아니었다. 앞으로 발전시킬 만

한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. 

먼저 여러 가지 활동을 구분했다. 비중 있고 상세

히 쓰인 활동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이라도 

유의미한 키워드가 있다면 모두 표시했다. 시작은 

미약할지라도 발전시킨다면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

음으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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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수업과 EBS 강의로 공부했다. 
내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충분했다. 
그때의 나에게 필요했던 건 대입을 친절히 설명해줄 누군가, 
먼저 겪어본 이의 이야기, ‘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다’는 
선례였다. 그때의 내가 궁금했고 나에게 필요했던 이야기를 
해보려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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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는 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표시했다. 당시엔 

의도하지 않았으나 발전시킬 만하거나, 실제로 인과

관계가 있는 활동 위주로 확인했다. 물론 인과관계

가 모두에게 명확히 보일 리는 만무하다. 개연성이 

부족한 활동도 있을 테고 개연성이 있어도 연결점이 

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. 

따라서 각 활동의 개연성을 견고히 다지려고 했다. 

방법은 간단하다. 더하거나 곱하거나. 비슷한 활동

이라면 심화 탐구를 이어가고, 서로 다른 키워드를 

엮고 싶다면 ‘융합’한 활동을 계획했다. 심화와 융합

을 거듭하면 두세 가지의 굵직한 이야기가 생겨났

다. 3학년 때는 각각의 이야기가 한 점으로 수렴되

도록 주요 키워드끼리 묶어 매듭지었다.

여러 활동을 하나로 엮는 과정이 중요

티끌 모아 태산이라지만 마구잡이로 모은 티끌은 

힘이 없다. 하지만 티끌끼리 연결하고 그 연결이 끈

끈해질수록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. 나를 나

타내는 주요 키워드는 언론, 노동, 장애인 인권이었

다. 모든 활동은 세 가지로 귀결됐다. 고3 때는 고1 

때 읽은 역사 소설의 배경인 ‘한미 SOFA’를 소개했

다. 이후 동아리에서 ‘한미 SOFA 속 불평등 조항(노

동권 침해)’에 관한 탐구를 진행했다.

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던 노동은 1학년 사회 과목의 

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한 줄에서 시작됐다. ‘기

본권 침해 사례를 찾는 활동에서 한 제빵 회사가 노

동권을 침해했음을 발견했다’는 문장이었다. 노동

을 학생부의 거대한 뼈대로 만든 건 이후의 활동이

다. 고2 때는 ‘미술로 배우는 세계사 수행평가’의 주

제로 ‘퇴근하는 노동자’를 선정하는 등 틈만 나면 노

동을 탐구했다. 3학년에 들어서는 교내 청소부 아

주머니의 노동 강도를 지적하며 ‘생활 습관 캠페인’

을 벌였다.

각 활동에 개연성을 더해 엮어야만 힘이 생길 것으

로 생각했다. 학교생활의 여러 이벤트가 점이 아닌 

선이 될 수 있도록 점과 점 사이를 잇는 노력을 기울

였다.

이런 발버둥이 무의미해 보여 힘이 빠지는 날도, 늦

었다고 생각해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다. 하지만 

어떤 키워드든 반복하고 강조하다 보면 힘이 실릴 

것이라고 믿고 버텼다.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

이제는 안다. 내가 경험한 것처럼 지금 누군가도 힘

을 얻고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다. 떨어지는 물방울

이 바위의 모양을 바꾸듯이 말이다.  

1학년 때 역사 
소설책을 소개했던 
발표 자료. 이 
소설책은 3학년까지 
탐구 활동에 
활용했다.

3학년 때 발표했던 한미 SOFA 자료. 고1 때 읽은 책의 시대 배경이었다.


